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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동향」(여름호, 통권 18호) 발간

保險開發院(院長 朴性昱) 保險硏究所는 보험산업의 주요 쟁점사항과 국내외

동향을 분석, 정리한 『보험동향』(여름호, 통권 18호)을 발간하였다. 주요내용

은 최근 국내 보험산업의 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테마진단과 보험을 비

롯한 금융권 전체의 자금이동 동향을 추가하여 보험산업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테마진단에서는 「변액보험 도입과 보험사의 운용방향」과

「향후 보험사 지급여력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점검하였다. 보험주요지표

분석에서는 생·손보의 주요지표 동향, 개인금융 자산 추이,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을 분석하였고, 해외보험동향에서는 해외 경영일반 및 선진제도를 정리·소

개하였으며, OECD 동향에서는 제67차 OECD 보험회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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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용

변 액보 험 도입 과 보 험사 의 운용 방 향

□ 최근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금융환경은 금리의 하향안정

화, 자산운용수익률 악화에 따른 금리역마진 발생, 소비자들의 투자수익률 선

호의식의 고조 등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o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보험금의

실질가치를 보전받고자 하는 잠재적인 니드가 발생하고 있으며,

o 회사는 보험상품의 장기적 특성에 따라 금리의 하향 추세에 있는 금융환경

에서 이자율 리스크를 헷지(hedge)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요구하게 되

었음.

o 이와 같이 소비자와 회사의 니드의 합치와 더불어 행정당국의 최근 침체된

국내 금융시장의 활성화 정책이 부합되어 단계적인 변액보험 상품의 개발

이 추진되고 있음 .

□ 주요 선진국에서 변액보험은 195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의 진행으로 인한 생

명보험급부의 실질가치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음 .

o 소비자의 실세금리 선호경향에 부응하고 보험회사의 투자리스크를 헷지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인하여 서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

가 변액보험을 취급하고 있음.

□ 이미 변액보험이 도입된 미국 및 일본의 변액보험 판매현황을 분석해 보면

미국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반면 일본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변액보험 판매비중 (개인보험 초년도 수입보험료 기준 )

(단위: %)

구 분 85 88 91 93 95 97 99
VL + VUL 4 8 8 17 18 28 33
종신보험 47 53 57 48 44 35 23

자료 : ACLI, Lif e Insurance Fact Book, 2000.



o 변액보험이 전통적 종신보험을 추월하는 등 성공적인 판매가 된 배경으로

는 다음과 같음 .

-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활황과 금리의 하락

- Mu tu al Fun d의 대중화에 따른 실적배당형보험의 인지도 개선

- 상품의 뛰어난 Flexibility 및 다양한 투자 Op tion

- 세금이연 및 절세효과

일본의 변액보험 판매비중

(단위: %)

구 분 87 89 91 93 95 97 99
가입건수 3.5 2.2 0.6 0.3 0.2 0.3 0.3
가입금액 4.1 2.5 0.6 0.3 0.2 0.3 0.4

자료 : 일본생명보험문화센터, 『생명보험 Fact Book』, 각 연호.

o 일본의 경우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실패요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주식시장 폭락

- 특별계정 Fu n d 운영 미숙(단일 Fun d 운영)

- 부실판매에 따른 Fu n d에 대한 국민인식 저하

- 상품의 경직성

□ 향후 변액보험의 바람직한 운용방향

o 오랜 산고 끝에 도입되는 신상품인 만큼 주요국의 변액보험 운용현황, 실패

및 성공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계약자와 회사가 w in-w in이 될 수 있는 상

품운용이 필요함.

o 보험기간은 생명보험의 장기성, 장기 안정적인 자산운용 등을 고려하여 단

기상품보다는 장기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초기에 도입되는 변액보험은 종신보험이지만 향후 운용예정으로 있는 생사

혼합보험 등도 단기상품보다는 장기상품으로의 운용이 요망됨.

- 동 상품의 특성이 자기책임원칙에 기초를 둔 h igh risk h igh retu rn 성격이

매우 강하지만 보험의 성격을 더 강조하여야 하므로 장기적인 입장에서 다

양한 특약을 부가하는 등으로의 운용이 필요함 .

- 단기상품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금융형상품으로 운용되는 등 변칙적인 판매

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보험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음.



o 모집단계에 있어서는 전통형보험과의 차이점 등을 주지시켜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최저사망보험금은 보장되지만 투자실적 저조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공지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가입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 확정되지 않는 수익률 등을 예상하여 계약자에게 제시하는 것과 같은 부

실판매는 자제해야함.

o 전문적인 판매조직의 양성 및 건전한 공시제도의 완비에도 온힘을 기울여

야 하며, 무엇보다도 변액보험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한 소비자 선택폭의 증

대, 금융시장의 활성화 등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품운용이

필요함.



향 후 보험 사 지급 여 력전 망 과 대응 방 안

□ 최근 증권시장의 회복, 손해율 감소 등으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다소 호

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보사의 경우 소정비율의 상향에 따라 지급

여력기준이 증가함으로서 향후 증권시장의 회복이 불분명하거나 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이차손이 확대되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о 손보사의 경우에도 장기보험의 이차손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지급여력비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고는 현행 지급여력제도 하에서 금리 등을 포함한 다른

모든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향후 주가지수별 시나리오에 따라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을 전망하고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증자금액을 산출한 후 지급여력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사의 경영전략

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함.

□ 지급여력비율 전망

<분석의 기본가정 >

о 지급여력금액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향후 이차손익 규모, 사차손

익 및 비차손익 규모(손보는 보험영업손익 규모), 주가지수에 따른 자본조

정의 변동으로 한정함.

о 보험사의 현행 책임준비금 적립액 및 상품포트폴리오는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생보사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소정비율 상향 조정(2001년 3월 :

25% → 2004년 3월 : 100%)하고, 손보사의 경우 모든 보험종목의 보유보

험료 및 3년 평균 보험금(발생손해액)은 향후에도 동일

о 분석대상회사는 생보사 12개사(외국사 및 대한생명 제외) 및 손보사 8개

원수 내국보험사임.

<분석결과 >

о 생보사의 경우 소정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연차별로 지급여력비율이 감

소하며, 손보사의 경우 생보사와 동일한 패턴을 보임.

о 다만 주가지수가 상승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상당폭 개선되어 연차별로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회사가 감소하고 있음.



о 종합주가지수가 700일 때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의 수는 2002

년 3월에는 생보사 5개사, 손보사 1개사로 추정되며, 800일 경우에는 생보

사 3개, 손보사 1개사로 추정됨.

о 이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100%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증자금액은 종합주가

지수 700일 때 생보사의 경우 1,800억원, 손보사의 경우에는 170억원이 필

요한 것으로 예상됨.

- 종합주가지수 800일 때에는 생보사가 1,110억원, 손보사는 7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주가지수별/ 연도별 지급여력비율 100% 미달회사수 및 필요증자금액

(단위: 개사, 억원)

구 분 2002.3 2003.3

주가지수 600
생보사 8(3,455) 10(7,891)

손보사 4(710) 4(1,855)

주가지수 700
생보사 5(1,788) 6(3,284)

손보사 1(168) 3(703)

주가지수 800
생보사 3(1,111) 4(1,178)

손보사 1(67) 1(297)

주 : ( )안은 필요증자금액임.

□ 대응방안

о 2000년 들어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하락의 주된 요인은 주식시장

의 침체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감소 및 자본조정의 감소와 예정이율을 하

회하는 자산운용수익률로 인한 이차손에 있다고 볼 수 있음.

о 2001년의 경우에도 보험사들의 투자환경은 현 단계에서는 크게 개선될 가

능성은 보이지 않으나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개선될 소지

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о 향후 지급여력비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투자환경의 호전도

필요하지만 보험사 내부적으로도 상품전략이나 자산운용전략 등과 같은

경영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상품전략 >

□ IMF체제 진입 이후 국내 보험사들의 보장성보험 개발 및 판매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о 감독당국의 재무건전성 규제강화에 따라 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확대

는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들어 종신보험의 판매확대는 매우 바람직한 것

으로 판단됨.

о 이와 함께 종신보험 등에 다양하게 부가할 수 있는 특약의 지속적인 개발

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드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상품포트폴리오의 지속적인 조정이 요구됨.

о 2001년 3월말 현재 국내 생보사들의 보장성보험 비중은 수입보험료 기준

으로 29.4 %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년말 보다 2.5%p 증가한 것임.

о 그러나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여 향후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함.

о 저축성보험의 판매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판매초기부터

준비금에 부담을 주고 적립율이 높기 때문에 이차손의 압박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금리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높은 수준의 고정금리는

회사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금리연동형상품의 판매비중을 제고

시킬 필요가 있음.

о 손보사의 경우 장기보험의 비중 확대는 지급여력기준을 증대시켜 지급여

력비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장기보험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일반

보험의 비중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장기보험의 경우 순수보장성보험 상품개발을 통한 준비금 적립 부담 감소

를 추진하고 보험기간의 단기화와 예정이율의 적절한 조정(예 : 자산운용수

익률에 연동하여 조정)으로 금리 리스크를 축소하여야 할 것임.

□ 실적배당상품의 적극적 활용

о 일부 생보사를 중심으로 7월부터 변액보험의 판매가 시작되었음.

о 변액보험의 성공적 도입은 생보사의 투자리스크를 상당부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니드에도 부응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 성공사례를 철저

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자산운용전략 >

□ 적정 자산운용수익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며, 지난 2000년 일본의

수 많은 보험사가 파산한 주된 원인이 자산운용의 부실에 있었음을 감안하

면 자산운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

□ 현재의 금융시장 환경하에서 자산운용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

기란 쉽지 않음.

о 그러나 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포트폴

리오의 적절한 구축이 필요함.

о 주식시장의 경우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주식투자 비중을 다소 확대할 필요가 있음.

о 채권투자의 경우 국공채 투자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금리상황에 따라 탄력

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채의 경우 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하는 한편,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BBB) 재무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회

사채는 매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о 대출의 경우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우량고객의 발굴을 지속적으

로 추진함과 아울러 약관대출의 확대 및 신용이 우수한 개인고객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임 .

о 부동산의 경우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

로 부동산 보유비중이 과다한 회사는 부동산의 일부를 적정가격에 매각하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о 저금리 추세, 원화약세 등을 고려할 때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

토도 필요함 .

□ 체계적인 ALM 시스템 구축

о 보험계약의 유지율 상승 추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을 감안할 때

과학적 ALM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야 할 것임 .



FY 2000 국 내 보험 산 업 실 적 분 석

1. 보험산업 총괄

■ 총자산

□ FY2000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150조 5,88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의

136조 7,661억원 보다 10.1% 증가하였음.

o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122조 5,393억원으로 전년의 110조 2,953억원 보다

11.1%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보험료와 보험수지 향상에 따른 결과임.

o 손해보험의 총자산은 28조 490억원으로 전년의 26조 4,708억원 보다 6.0%

증가하였음 .

■ 수입보험료

□ FY2000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큰 폭의 성장을

시현하여 전체 수입보험료가 69조 1,74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의 61조

5,702억원 보다 13.0% 증가하였음.

o FY2000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52조 3,127억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

하였으나 4/ 4분기의 경우 전분기 대비 30.7% 감소한 11조 2,867억원을 기

록함.

o FY2000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6조 8,617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하였

으나 4/ 4분기의 경우 전분기 대비 10.8% 감소한 4조 1,511억원을 기록함.

■ 1인당 보험료 및 보험침투도

□ FY2000 국민 1인당 보험료 즉, 보험밀도(in su ran ce density)는 생명보험이

110만 7천원, 손해보험이 35만원 7천원으로 생손보 전체가 146만 4천원에 이

르러 FY1999 대비 11.4 %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FY2000 보험침투도는 보험산업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상회하여 생명보

험이 10.1%, 손해보험이 3.3%를 보였으며, 생손보 전체가 13.4 %를 기록함으

로써 FY1999 대비 0.8%p 증가함.



■ 개인 금융자산 추이

□ 2001년 3월말 현재 총금융자산잔액은 3,687조 5천억원으로 2000년 12월말 보

다 3.2% 증가하였으며, 개인금융자산은 820조 3,900억원으로 나타남.

□ 2000년 3월말 예금은행과 생명보험 및 연금에서의 자산비중은 감소한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과 유가증권의 금융자산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예금은행의 경우 금리인하로 인하여 금리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단기성 자금

이 비은행금융기관 및 유가증권으로 이동이 두드러지면서 전분기 대비

0.3%p 감소한 30.9%의 비중을 차지함.

o 생명보험 및 연금의 경우 2001년 보험차익 비과세 기간의 확대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예정이율 인하 등의 제도적 환경변화로 인한 수입보험료 감소

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2%p 감소한 17.8%의 비중을 차지함.

o 유가증권의 경우 국고채금리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회사채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채권의 비중은 증대한 반면, 주식의 비중이

감소하여 17.0%의 비중을 보임 .



2. FY2000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실적 분석

■ FY2000 국내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에서 저축성보험의 수요급증과

손해보험에서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실적 호조로 전년대비 13.0%

증가한 67조 1,744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산업은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차익 비과세기간의 확대(5년→

7년)를 앞두고 3/ 4분기에 저축성보험의 수요가 급증하여 전년보다 11.9% 증가

한 52조 3,126억원을 기록함.

보험종목별 증가율을 살펴 보면 생존보험이 12.2%, 사망보험이 26.7%, 생사

혼합보험이 41.3% 증가하였지만 단체보험은 종퇴보험의 신규가입 금지와 은

행의 퇴직보험시장 잠식 등으로 20.9% 감소함.

보험종목별 비중은 생존보험이 21.0%(전년비 0.1%p증가), 사망보험이

24.3%(+2.8%p), 생사혼합보험이 31.8%(+6.6%p ), 단체보험이 22.9%(-9.5%p)

로 나타나 저축성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이 큰 폭

으로 증가함 .

■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산업은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및 장기보험에서의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보다 13.8% 증가한 16조 8,617억원을 기록함.

보험종목별 증가율을 살펴 보면 자동차보험이 17.4 %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플러스 자동차보험과 고급형 자동차보험의 판매호조에

기인함.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보험은 특종보험(16.6%), 장기보험

(15.1%), 퇴직보험(5.5%)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항공보험

의 감소로 전년보다 5.0% 감소하였음.

보험종목별 비중은 개인연금을 포함한 장기보험이 44.9%(전년비 0.2%p증가),

자동차보험이 38.5%(+1.1%p), 특종보험이 6.3%(+0.1%p), 화재보험이



1.6%(-0.2%p), 해상보험이 2.6%(-0.5%p)로 나타나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비중이 83.4 %를 기록함.

FY2000 생/ 손보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성장률

(단위 : 억원)

생명보험 손해보험

보험종목 1999 2000 보험종목 1999 2000

생존보험 97,808
109,711

(12.2)
화재보험 2,646

2,755
(4.1)

사망보험 100,461
127,246

(26.7)
해상보험 4,571

4,344
(-5.0)

생사혼합 117,813
166,413

(41.3)
자동차보험 55,368

64,983
(17.4)

단체보험 151,472
119,755

(-20.9)
보증보험 5,738

6,021
(4.9)

계 467,554
523,126

(11.9)
특종보험 9,179

10,702
(16.6)

해외원보험 673
441

(-34.5)

장기보험 60,307
69,392
(15.1)

개인연금 6,041
6,157
(1.9)

퇴직보험 3,625
3,823
(5.5)

계 148,148
168,617

(13.8)



3. FY2000 보험회사 자산운용 분석

■ FY2000 국내보험사의 총자산은 150조 5,883억원(생보사 81.4 % : 손보사

18.6%)이며, 자산운용포트폴리오 중 유가증권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은

대출채권으로 나타났음.

■ 생명보험회사

FY2000 생명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122조 5,393억원으로서 FY1999 대

비 11.1% 증가하였음.

생보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유가증권 42.7%(주식 5.0%, 채권 28.2%, 수

익증권 9.4 %), 대출채권 34.0%, 부동산 8.4 %, 현ㆍ예금 및 예치금 3.3%의 순

으로 나타나, 주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주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를 보여 FY1999 대비 3.5%p 감소하였음 .

■ 손해보험회사

FY2000 손해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28조 490억원으로 FY1999 대비

6.0% 증가함.

손보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유가증권 46.1%(주식 6.4 %, 채권 31.1%, 수

익증권 8.7%), 대출채권 13.9%, 부동산 10.4 %, 현ㆍ예금 및 예치금 10.2%의

순으로 나타나 생보사와는 달리 유가증권의 투자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음.

<표 1> 보험회사 자산운용 현황 (2001년 3월말 )

(단위 : %)

포

트

폴

리

오

생명보험
구 분

손해보험

대형사 외국사 중소형사 계 대형사 중소형사 계

3.2 5.5 3.3 3.3 현예금 및 예치금 8.7 17.3 10.2

6.7 13.6 23.5 9.6 상품유가증권 28.1 29.1 29.1

34.3 43.4 23.3 33.2 투자유가증권 23.8 7.3 17.0

36.8 11.5 27.5 34.0 대출채권 17.6 15.8 13.9

8.7 7.9 7.0 8.4 부 동 산 11.1 14.0 10.4

89.7 81.8 84.6 88.5 운용자산계 89.3 83.5 80.7

10.3 18.2 15.4 11.5 비운용자산 10.8 16.4 19.3

100.0 100.0 100.0 100.0 일반계정자산 100.0 100.0 100.0

6.6 1.3 10.5 6.9 특별계정자산 3.1 1.8 2.2



□ FY2000 일본의 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총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아직 보험산업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음.

□ FY2000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실적은 작년 도쿄(東京)생명 등 파산한 5개사를

제외한 41개사가 집계되었으며, 총자산 및 신계약의 증가, 지급보험금의 감소

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아직 정체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о FY2000의 총자산은 작년 신계약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4% 증가

한 183조 1,029억엔을 기록하였으나 수입보험료의 경우 전년대비 1.0% 감

소한 25조 8,487억엔을 기록하여 3년 연속 감소하였음.

о 사업비는 대형 및 중견보험사(10개사)가 영업직원수를 감축(13.7%)하는 등

의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신규계약 증가에 따라 FY1994이

후 6년만에 0.9%의 증가세를 보였음.

о 일본 금융청이 FY2000부터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기초이익(이차·사차·비차손익의 합계)은 전년대비 9.4 % 감소한 2조 488

억엔을 시현하였으며, 역마진 금액은 1조 4,706억엔으로 전년대비 5.1% 증

가하였음.

□ FY2000 일본 손해보험회사는 파산한 다이이치(第一)화재를 제외하면 30개사

가 집계되었으며, 총자산과 당기순이익 등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원수

보험료가 4년 연속 감소하여 정체현상에서 회복되지 못하였음.

o 총자산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34조 7,156억엔으로 FY' 98 이후 2년 연속

꾸준한 증가를 보였으나 원수보험료(적립보험료 포함)는 전년대비 1.5% 감

소한 9조 617억엔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o FY2000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401억엔(1.1%) 증가한 3조 7,652억엔으로 집

계되었으며, 손해율은 전년대비 0.2%p 증가한 59.5%로 3년 연속 손해율이

증가하였음.

- 손해율의 증가는 수입보험료에서 40.3%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에

서 차량도난 및 일부 지방에서의 홍수, 우박 등의 영향으로 2.2%p 악화되

었기 때문임.

FY2000 일본 보험산 업 실적 분석



- 한편, 화재보험의 경우 작년 한해동안 대규모 태풍손해가 없어 전년대비

6.6%p 개선된 38.3%의 손해율을 보임.

< 시사점과 향후 전망 >

□ FY2000 일본 보험산업의 특징은 생·손보사에서 대형·중견사와 소형사간

수입보험료 성장의 양분화 현상이 현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생명보험사의 경우 생보사의 연쇄도산으로 신뢰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위

19개사의 수입보험료 및 보유계약 금액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외국계 및

손보계 자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o 반대로 손해보험사의 경우 중상위권 14개사의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소형사는 대부분이 감소하였음.

- 손보사의 양분화 현상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니드에 대응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로 대형사의 인지도가 더욱 확대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일본정부의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초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는 한 일본 보험산

업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

므로 정체현상을 탈피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생명보험의 경우 물가하락, 주식시장 침체, 초저금리의 지속으로 인하여 당

분간 자산운용수익의 큰 폭의 개선이 어려워 역마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o 대형사의 경우 사차익과 비차익으로 역마진을 보전할 수 있으나 중견사의

경우 보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므로 이차손 규모가 커질 경우 파산회

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